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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

피 튀기는 티켓팅 ‘피켓팅’의 열기가 전시장으로 이동했다. 
케이팝 아이콘들이 무대를 넘어 전시장에서 관객을 
맞이한다. 제니와 뷔는 각각 유스퀘이크, 프리즈하우스서울에서 
아티스트의 ‘에고(ego)’를 주제로 사진전을 개최했고, RM은 
샌프란시스코현대미술관에서 소장품 전시를 예고했다. 화려한 
조명 뒤에 가려졌던 뮤즈의 ‘B사이드’ 트랙을 감상할 시간이다.

제니 사진전 출품작. 포토그래퍼 목정욱, 신선혜, 홍장현이 촬영한 

초상사진을 선보였다.

제니 사진전 <J2NNI5>(1. 16~29 유스퀘이크)는 가장 
찬란했지만 가장 평범하고 싶었던 시절 ‘스물다섯 살 제니’의 
기록이다. 전시의 핵심은 ‘의도되지 않은 찰나’. 완벽하게 세팅된 
화보나 퍼포먼스 대신에 자연스럽고 무방비한 순간을 포착했다. 
화장기 없는 민낯이나 헝클어진 머리칼, 장난스럽게 일그러뜨린 
표정 등 우리가 미처 몰랐던 제니의 내밀한 초상을 드러냈다. 
목정욱, 신선혜, 홍장현 등 패션계와 미술계를 넘나들며 활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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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그래퍼 3인과 호흡을 맞췄다. 서로 다른 사진가의 시선이 
하나의 피사체 위로 교차하면서 빚어내는 미묘한 온도차가 
묘미다. 여기에 각 공간을 감각적으로 구성해 제니의 내면과 
감정이 공간 전반에 스며들도록 연출했다. 함께 발매된 한정판 
사진집 또한 놓칠 수 없는 포인트다. 제니는 사진집 출판부터 전시 
기획 전반에 직접 참여하며 아티스트로서의 감각을 투영했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 묻는 말이 늘 내 안에 존재했다. 계속 너답게 
살라고, 스물다섯의 제니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다. 관객도 자신의 
인생 한 조각을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뷔 개인전 <V Type >̂ 전경 2025 프리즈하우스서울

제니의 전시가 자연스러움에 초점을 맞췄다면 뷔의 사진전 <V 
Type :̂ On-Site in Seoul>(1. 20~2. 1 프리즈하우스서울)은 
‘개념적’이다. 뷔에게 사진은 회고의 매체가 아니라 선언에 가깝다. 
전시 타이틀 ‘Type (̂아닐 비)’가 암시하듯 아티스트는 자신을 
하나의 스타일이나 정체성으로 규정하려는 모든 언어를 거부한다. 
핵심은 ‘열린 페르소나’. 전역 직후 촬영된 강렬한 모습부터 
몽환적인 연출까지 총 20개의 챕터로 구성한 이미지는 소년과 
남자의 경계를 자유롭게 오간다. 여기에 사진을 영상과 결합한 
미디어아트로 역동적인 공간 체험을 유도했다. 뷔는 기획과 촬영, 
공간 구성 전반에 직접 참여하며 전시의 리듬을 주도했다. 그 결과, 
뷔라는 존재는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하나의 입체적 오브제로 
제시된다. 이즈음에 뷔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기꺼이 변화하며 새로운 페르소나를 만들어가는 시간이 내게는 
곧 성장이다. 변화를 거듭하며 나의 색을 찾고, 뭘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지, 비로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과정이 즐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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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 지난 1월 온라인 미술저널 『아트시』가 선정한 ‘K팝 아이돌 컬렉터’ 8인에 이름을 올렸다.

올가을에는 RM이 큐레이터이자 컬렉터로서 본격적인 행보를 
펼친다. 샌프란시스코현대미술관과 협업한 <RM×SFMO-
MA>(10월~2027. 2.)전은 RM의 컬렉션과 미술관의 소장품 
약 200점을 한자리에 모으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전시의 관전 
포인트는 ‘매칭’. RM은 한국 근현대미술 거장 도상봉 장욱진 
박래현 윤형근 등의 걸작을 조지아 오키프, 마크 로스코, 아그네스 
마틴 등 서구 현대미술 명작과 나란히 배치한다. 서로 다른 
토양과 맥락에서도 같은 시대를 치열하게 호흡했던 마스터를 
마주 세워, 한국과 서구를 관통하는 미학적 보편성을 발견하려는 
시도다. RM은 “이번 기획은 동과 서, 한국과 미국, 근대와 
현대, 개인과 보편의 경계를 가로지른다. 전시가 그 사이를 잇는 
작지만 견고한 다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케이팝 아이콘의 
컬렉션이 미술관의 큐레이토리얼과 만났을 때 어떤 시너지를 
낼지, 미술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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